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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의의미
계(界)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선 개념부

터정리해볼까요.
‘잡집론(雜集槥)’과‘광론(廣槥)’에서는“계
(界)는 임지무작용성자상(任持無作用性自相)이
다”라고말하고있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풀이하면 자상(自相)은 그

자체라는의미입니다. 예를들면안근은실질적
인안식의의지처가되어안식활동을일어나게
하는작용이있기때문에안근자체로서의독자
성이라는의미에서‘안근계’라고합니다.
다음으로‘임지(任持)’는 육근 육경 육식 등

모든 법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체 성질을
임의로지니면서각자마다그성질을버리거나
잃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법이 됐던 모든 색법이나 심법이

때로는 홀연히 안근이 되었다가 다시 이근이
되거나, 또는홀연히이식이었다가다시안식이
되는등자체성질이따로그한계를지니지않
는다면, 이세상모든사물들은그어느것도일
정한법칙으로유지될수없을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물들

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분명한 인식
바탕에서 올바른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안근
등이 그 자체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
다. 이처럼 모든 사물들은 자체의 한계를 임의
로지니기때문에이를두고‘계’라고합니다.
세번째로앞에서설명한자상이라는두글자

앞에‘무작용성(無作用性)’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육근 육경 육식이 각자마다 자체의 성
질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곳엔 고정 불변하는
실질적인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주관적인인식활동인육식은그인식대
상인 육경을 상대적으로 취하는 작용이 있다
해도 이를 사람이나 또는 다른 구체적인 사물
처럼실질적인작용이있다고동일시해서는안
된다는것입니다.
또 육근은 육식의 의지처가 되고, 육경은 육

식을 이끌어 내는 바탕이 되어 육식을 생장하
기는하지만육식처럼실물과동일시해서그곳
엔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이 따로 존재해
있다고여겨선안된다는것입니다. 
‘광론’에서이러한점들을자세히부여한이
유는사람들이근(根) 경(境) 식(識)의자성에있
어서구체적인사물처럼실질적인작용의성질
이있다고잘못헤아리고집착할까봐염려스러
웠기때문입니다. 그때문에‘무작용성’을넣어
근 경 식의 자체성질이 무아의 공성임을 명시
한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십팔계(十八界)

쉽게풀어쓴
불교 기본교리

신근과촉진둘다잊어야마음이청정
五身受觸時修止者 隨所覺觸 卽知如影 幻

化樂實 樎受順情榴觸 不起貪著 樎受違情苦
觸 不起瞋惱 受非違非順之觸 不起憶想分別
是名修止 云何身受 觸時修觀 應作是念 輕重
冷煖 滑等法 名之爲觸 頭等橧分 名之爲身
觸性虛假 身亦樂實 和合因緣 卽生身識 次生
意識 憶想分別苦榴等相 故名受觸 反觀緣觸
之心 不見相貌 當知受觸者 及一檛法 畢竟空
寂是名修觀
다섯 번째로 신근이 촉진과 접촉하였을 때

지수행을하는것에대해밝혀보려고한다. 
신근이촉진을감촉하면그것은그림자, 허

깨비, 변화처럼실재하지않다는것을알아야
만한다. 
감정에 순응하는 즐거운 감촉을 느낀다 할

지라도탐애의집착을일으키지않으며, 감정
을 위배하는 괴로운 감촉을 받아들인다 할지
라도진심과고뇌를일으키지않으며, 감정을
위배하지도 순응하지도 않는 감촉을 받아들
인다 해도 그것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지않는다면이를두고지수행을하는
것이라고말한다. 
다음으로 신근이 촉진을 받아들일 때 어떻

게관수행을해야만하는가. 
가볍고 무겁고 차고 따뜻하고 껄끄럽고 매

끄러운것등을촉진이라고한다. 
촉진의 성품은 허깨비처럼 거짓이며 몸 또

한실재하지않는다. 단지신근과촉진이화합
하는인연때문에바로신식이일어나는것이
다. 그다음으로제육의식이감촉을기억하여
괴로움과즐거움등의모습을분별한다. 따라
서신근이촉진을받아들이는것이라고한다.
신근이 촉진과 인연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돌
이켜‘실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야한다. 
마땅히알아야할것은받아들인촉진과일

체법은공적하다는점이다. 이를두고관수행
을하는것이라고한다. 

일반적으로우리의몸이차고따뜻한것, 바
람이 부는 것, 남녀의 몸이 부드럽고 윤기 있

는 것, 아름다운 의복에서 감촉을 느끼는 것
등모든것을촉진이라고말한다. 
촉진에서 지를 닦는다는 것은 감촉하는 촉

진경계를따라서거울속에비친그림자영상
과도흡사하다. 그것은거울상에나타난허상
이기때문에실재있지않는것이그림자로나
타나는것이므로허깨비변화와같아본래진
실이아니라는것을알아야만한다. 
하나의예를들어보겠다. 
부처님 제자인 필능가파차존자는 최초로

발심 출가하여 부처님으로부터‘세간의 모든
법은고(苦) 공(空) 무상(無常) 무아(無我) 부정
(樂淨)하기 때문에 즐겨서는 안된다’라는 말
씀을 자주 들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걸식
을하면서관법에들어갔는데, 자기도모르는
사이에발에독이들어가온몸에퍼져매우고
통스러웠다.  

그는 즐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즐
겁지못한경계까지만나서부처님말씀을깨
닫게되었다. 
‘내몸이앎이있어야만이고통을알수있
다’고 생각한 그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
걸음을 멈추고 통증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
면서‘이고통을아는사람은끝내누구일까’
하고관찰하였다. 이로인해몸에지각하는마
음이생긴그는통증을느끼기는했지만나의
본각인청정한마음엔통증의모습이따로없
다는것을알게되었다. 
또‘한 몸에 통증을 느끼는 지각과 통증이

도달하지못하는마음이어떻게따로있을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이한몸에통증과통증을
느끼는마음둘이있어야만된다. 지각하는마
음과통증이둘로나뉘어있다면마땅히이한
몸에서두부처를이루게될것이니그러한이

치가있을수있겠는가’라고생각했다. 
그는마음을돌이켜관찰하고생각을거둔지

오래지않아몸과마음이홀연히공적하여통증
을느끼는마음과통증을일으키는대상이따로
있다는것을느끼지못하고바로주관과객관을
둘다잊어버려마음이청정해졌다고한다. 
내감정을위배하는촉진도이와같다면감

정에 순응하거나 위배하지도 순응하지도 않
는촉진경계를생각해보면스스로알게될것
이다. 이를 두고 촉진을 통해 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한다. 
무엇을두고몸이감촉을받을때에관을닦

는것이라고하겠는가. 
이에 대해 말해본다면 대상을 통해 느끼는

모든촉감을촉진이라고하고그촉감을주관
적으로받아들이는머리등여섯분야를신근
(몸)이라고 한다. 여섯 분야는 머리, 몸, 양팔,

양다리를말한다. 
알아야할것은감촉하는대상경계는그성

질이본래공적하여진실이아니며그감촉을
받아들이는내몸도역시진실이아닌허깨비
라는점이다.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 사대인연으로 화합

하여 신근이 있으며 사대인연이 분리하면 신
근도따라서없어진다. 
안으로는 신근이 인이 되고 밖으로는 촉진

이연이되어내적인인과외적인연이화합하
여 바로 신식이 일어나면 다음으로 제육의식
이 일어나 목전의 촉진에서 괴로움과 즐거운
모습등을분별하게된다. 그때문에이를‘촉
진을받아들임’이라고한다. 
대체로 신식으로 인해서 촉진을 느끼고 의

식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분별한다.
이로써촉진은자기스스로독립적인것이아

니고우리의마음으로인해서있게된다는점
을알수있다. 
그렇다면 촉진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끝내

따로의 모습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돌이켜
관찰해야만한다. 
이를두고말하기를“마음은본래일어남이

없건만 대상경계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경계가없을때엔마음도역시없다”라고
한다. 
이처럼인과연이화합해서일어난것은반

드시 인연의 분리를 따라서 소멸하여 생멸거
래는끝내형상이없다. 그때문에모습을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촉진을 받아들이
는마음과대상인촉진이끝내공적한것이다.
능엄경에서말하기를발타파라존자는과거

전생에위음왕부처님밑에서법을듣고출가
하였다. 어느 날 그는 스님들이 목욕을 하자
함께들어가이런생각을했다.
‘몸이물과합하여그물에촉감을느낄때
올바른생각을일으켜이감촉이무엇으로인
해 있을까. 만일 이 감촉이 때를 씻는 것으로
인해서 있다면 때는 본래 무정물인데 어떻게
감촉을일으키겠는가. 이는때를씻음으로인
해서 감촉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또 감
촉이몸을씻는것으로인해있다면몸을이루
고 있는 지수화풍사대가 본래 공적한데 어떻
게있을수있겠는가’
이는몸을씻음으로인해서감촉이있지않

는것이분명하다. 이를따라서끝까지추구해
보았더니촉진이일어나지않고내몸도역시
존재하지않게되어그중간에서감촉을느끼
는마음이편안하여요동하지않았다. 
이로 인해 원통경계로 깨달아 들어가 외부

의촉진과안으로의몸이동시에공적하여오
묘한 감촉이 청정하여 본래 오염됨이 없었는
데, 청정하여오염됨이없는처소가끝내공적
하여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인 두 모습이라고
는없었다. 
이를두고촉진을통해서관수행을하는것

이라고한다. ■중앙승가대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촉진은거울의그림자처럼실재하지않아

감촉하는 대상 경계는 성질이 본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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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및 템플수련 연수원용도 부지매각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후면
■면 적 : 144,154㎡ (43,606평 - 관리12,000평)
■매 가 : 실 수요자와 직접상담(사정상-급매)
■참 고 : 동서고속도로 - 2009년 - 완공 - 개통

목적용도 및 토지투자가치 최적

▼전경및이미지조감도

■위치-입지 : 100대명산 팔봉산후면 접함,동 - 남향
홍천강인접 - 홍천대명콘도 5분거리
동서고속도로 - 남춘천 IC - 7분거리

■대표전화 : 033)435-8060 / 011-377-3410
주인직접 - 중개업소사절

불교와문화필름


